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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내일신문 4.3일자“[금융그룹 통합 감독 초안 따르면] 

삼성생명 필요자본 최대 21조 추산”및 서울경제 

4.3일자“전자 지분 8.23% 보유 삼성생명, 최대 21조 

추가 부담 가능성”제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□ 내일신문은 4.3일자 “[금융그룹 통합 감독 초안 따르면] 삼성

생명 필요자본 최대 21조 추산” 제하의 기사에서

ㅇ “금융당국이 예를 든 평가방식은 ‘개별 비금융사 출자분 중 

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15% 초과분’과 ‘전체 비금융사 

출자분 중 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60% 초과분’ 중 큰 

금액을 전액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것이다”,

ㅇ “삼성생명의 필요자본 가산액은 삼성전자 26조원 중 4조 

6500억원의 초과분인 21조 3500억원이다”라고 보도

□ 서울경제는 4.3일자 “전자 지분 8.23% 보유 삼성생명, 최대 

21조 추가 부담 가능성” 제하의 기사에서

ㅇ “삼성생명 자본의 15%는 약 4조 7,000억원이므로 삼성생명은 

삼성전자 출자분(25조 6,000억원)에서 4조 7,000억원의 초과분에 

해당하는 20조 9,000억원을 필요자본으로 쌓거나 이에 상응하는 

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”라고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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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
prfsc@korea.kr

< 보도 참고 >

□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에 대한 평가, 통합감독제도상 자본

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업계 의견수렴 

및 규제영향평가 등을 거쳐 ’18년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며, 현재

로서는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